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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차별화를 도와주는 작은 일들    17-04-17a

경쟁이 심한 경제활동무대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차별화를 꾀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작은 시책하나로 업체의 이미지를 바꿔놓는 곳을 간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를 찾아가 보면 $1.99 또는 $9.99 같은 가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99센트가 풍기는 약간의 속임수를 업체의 이미지에서 없애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류사회에서 흔이 듣는 말에 “유대인의 $10”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10 는 $9.99을 말한다고 합니다.  월마트에서는 $4.57 또는 $6.73 같은 가격을 표시함으로서 99센트의 가격표시를 없앴습니다. 어쩐지 99센트의 가격이 없는 가격표를 보면서 월마트는 정직한 겨격으로 상품을 판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마트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다는 인식이 대중화 되어 있고 월마트의 상품을 나르는 모든 트럭에는 “월마트는 언제나 좀더 낮은 가격으로 팝니다”는 표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달러 제너랄  (Dollar General)이라는 그로서리 체인이 큰 성장을 걷우고 있습니다.  달러 제너럴은 현재 29개주에 7000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데 직원수가 5만5천명이며 연간 매출약은 67억 달라입니다. 달러 제너럴의 경영방침은 대도시를 피하고 중소 도시를 겨냥하여 소도시에 사는 소비자들도 대도시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과 비등한 가격혜택을 주자는 사업목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달러 제너럴의 눈에 띠는 차별화 정책은 모든 가격을 달러로만 표시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 제너럴 상점에서는 동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을 소비자 모두가 선호한다고 말 할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런 정책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1달러에 가까운 가격은 $1로 하고 $2를 약간 넘거나 약간 못미치는  가격은 $2로 표시를 하는 그들의 정책은 적중했습니다. 달러 제너럴은 미국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체인점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원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업중인 빵집에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가 산 빵 값이 9천원쯤 되었을 것입니다. 돈을 받는 분이 말하기를 그 가게에서는 만원의치 이상의 빵을 사시는 손님에게는 복권을 한장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제 친구는 조금 더 사서 만원을 채웠고 복권 한장을 받았습니다. 복권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받은 복권이 당첨되면 수십억원을 탈 수있 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그 빵집으로 손님의 발길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어느 액수 이상의 상품을 사면 쌀 한포대를 주는 경우를 본적은 있어도 로토 티켓을 주는 상점을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웬만한 손님들은 그로서리 가게에서 $100 이상의 상품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 손님에게 로토 한장을 주면 그런 손님은 그 가게에 또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로토에 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미국에서는 실현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앗셈 지하상가에 들려 보았습니다. 한 식당에 들렸는데 입구에 기다리는 손님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음식맛은 트집을 잡을 곳이 없는 괜찮은 음식이었고 서비스도 특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눈에 띠는 점이 있었다면 계산기 옆에는 빠삭 빠삭하는 새 지폐를 부채모양으로 펄쳐 놓고 손님에게 주는 잔돈중에 천원지폐가 필요하면 아무도 만져보지 못한 새 지폐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새 지폐를 손에 넣고 기분이 좋지 않을 손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새 지폐를 보면서 지난 약력설에 제가 겪은 경험이 생각 났습니다. 

손자녀들에게 세배돈을 주려고 은행에 가서 $20 짜리 지폐를 여러장  요구했습니다. 그 때 중년의 여 직원이 저에게 선물용 지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답을 했더니 그 직원은 설합을 열고 정말  빠삭  빠삭한 새 지폐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배 돈으로 새 지폐를 주는 저도 새 지폐로 세배돈을 받는 제 손자녀들도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차별화를 돕는 작은 시책은 무수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동포들 께서는 이와 같이 작지만 차별화를 도와주는 방법을 쉬지 말고 찾아서 손님들의 기분과 마음을 약간이나마 즐겁게 해주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